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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일반인들의 자연에 대한 감상과 생명과학의 이해는 오늘날 과학의 대중화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

다. 특히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전시와 같은 비형식 과학교육은 생태학, 동물행동학, 환경학 등 거시생물학

적 분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참여 부재, 자연 현상의 피상적인 기술 등의 이유

로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정보와 지식은 그 자체로는 수용자가 곧바로 이해하고 받아

들일 만한 형태 및 구조를 가지지 못하다. 생명과학 지식을 일반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콘텐츠화 하는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내용의 편

집 및 표현 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과학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콘텐츠화 과정은 과학적, 논리적 사고방식과 더불어 예술적 표현 및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과학의 대

중화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틀로서 통역의 개념을 제안한다.

 
■ 중심어 :∣콘텐츠∣생명과학 지식∣과학의 대중화∣통역∣

Abstract

Appreciation of natur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biological sciences by the general public 

are key to the popularization of modern science. In particular, informal and accessible venues 

such as museum exhibits occupy a crucial role in science education, and they depend heavily 

on fields related to macrobiology, including Ecology, Animal Behavior, and Environmental 

Science. Unfortunately, lack of engaged experts and superficial descriptions of natural 

phenomena all too often prevent scientific knowledge from being shared effectively with the 

general public. Raw information itself and knowledge are not in a form or structure accessible 

to nonspecialists. In order to move successfully deliver substantive comprehension of the 

biological knowledge to the general public,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information from a 

content-conscious perspective and transform it into useful biological content. Therefore, the role 

of scientists is critically important in a series of processes that include theme selection, editing, 

and even graphical layout of contents. These processes require not only a scientific and logical 

way of thinking, but also an aptitude for artistic presenta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The 

concept of Translation is presented as a theore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for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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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오늘날 기후변화, 환경오염, 서식지파괴와 같은 현안

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과학의 대중화는 날로 중요해지

고 있다. 생명과학은 여러 과학 영역 중에서 일반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화가 시

도되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1-4], 각종 매체 환경에서 

콘텐츠 개발[5-7] 등의 분야에서 생명과학 지식의 효과

적인 전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전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지식 또

는 정보 자체이다.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생산된 지식

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이해 및 수용될 만한 내용이 되지 않는

다. 이런 이유로 과학의 대중화에 있어서 과학의 특정

한 발견이나 결론보다는 콘텐츠화 과정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관심 있는 대중’ 모형을 수용한 학계는 위계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8]. 

콘텐츠화 과정은 과학적 사고방식, 탐구과정, 실험절

차, 현장조사 등 과학연구 전반의 과정도 포함되지만, 

과학 지식의 의미 맥락, 타 지식과의 연관성, 그 지식이 

유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성적 속성, 시대적 및 

사회적 위치와 중요성 등의 직접적인 연구 활동 외의 

요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은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뿐 아니

라 지식이 전달될 만 한 콘텐츠가 되는데 관여하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 과학의 대중화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

은 과학 지식이 최종적으로 흥미와 설득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과학자가 연구 및 수

집한 지식을 가공의 과정이 없거나 약간 수정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지식 생산과 콘텐츠 개발 

간의 이러한 분리는 과학 내용 전달에 한계를 가져오

고, 가용(可用)한 지식을 충분히 망라하지 못하며, 결과

적으로 양질의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저해한다. 

과학의 지식과 정보가 다양한 매체에 활용되기 이전에 

먼저 콘텐츠화(化)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과학의 단

순 내용이 대중을 위한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

식의 종류와 성격에 알맞은 가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지식과 콘텐츠 간의 구분은 과학자와 대중이 쓰

는 언어의 차이에 대응된다[9]. 전문 학문영역의 언어와 

대중매체의 언어 간의 간극은 말 그대로 용어나 용법과 

같은 언어적 차이뿐 아니라 접근법, 서술방식 등의 인

식론적 차이 모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간극에 착안한 

지식가공의 방법으로서 ‘통역’의 개념을 제안한다. 통역

은 단순히 어려운 내용을 쉬운 언어로 풀이하는 것과 

구별된다. 전달할 내용을 선정, 편집에서부터 감각적 응

용, 내용의 나열 순서와 흐름 조정, 매체와의 결합 등을 

종합하여 지식이 대중에게 궁극적으로 이해 및 공감되

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이 통역이다. McLuhan [10]은 

앎의 형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서 ‘기전화(mechanization)'

란 자연을 통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생명과학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에서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개발[4], 

매체환경에서 효과적인 컨텐츠 개발[7] 등의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 이는 생명과학 지식 자체의 가공과 이를 활

용한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아닌 대부분 형식

적인 전달을 위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또

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콘텐츠의 전달 방법의 

한가지로 디지털 매체의 적용이나 새로운 장르인 트랜

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콘텐츠 자체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나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11][12]. 국외에서의 연구 역시 대부분 전시물과 방문

객의 상호작용[13][14] 또는 과학의 본성이나 과학적 소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생명과학 콘

텐츠의 내용과 분류, 가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15].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대중의 관

심이 급증하고 있는 생태학, 동물행동학, 환경과학, 진

화생물학, 보전생물학 등의 생명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 개

발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명과학 지식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방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과학 지식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조사하고 내용을 분석한

다. 둘째,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을 콘텐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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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분류 내용

기초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관찰 
및 실험을 통하여 그 
원리를 이론화, 체계화
하는 기초이론분야

표 2. 과학기술자료의 분류(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관련) 

응용과학 공학, 농학, 수산학, 의학, 약
학 등

기초이론을 총괄적으
로 응용하여 복합적 현
상을 규명하는 분야

산업기술

에너지, 정보통신, 우주항공, 
선박, 자동차, 기계, 중화학, 
매카트로닉스, 의류, 토목, 
건축, 식물가공, 금속, 석유 
요업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제 기술분야

과학 기술
사

농사기술과 농기구의 발달
사, 의식주 생활과 도구류의 
발달사, 흙, 금속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뼈, 가죽가
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천문지리의 발달사, 종이와 
인쇄기술의 발달사, 의약학 
발달사, 군사기술과 무기류
의 발달사, 국악기의 발달사, 
도량형의 발달사 등

과학기술의 역사와 그 
원리를 총괄적으로 규
명하는 분야

자연사
동물, 식물, 인류, 고생물, 광
물, 지질, 천문, 기상, 해양, 
자연, 생태, 환경 등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
는 자료 및 현상과 자
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
를 다루는 분야

기타자료

시설물 또는 영상자료
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분
야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식을 콘텐츠로 만드는 가공방법

에 대해 서술한다. 셋째, 지식이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

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반을 통역이라는 융합 개

념으로 접근한다.

Ⅱ. 분 석

1. 생명과학 지식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 현황
현재 생명과학 지식의 전달은 TV, 신문, 잡지, 도서, 

영화 등 여러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전시, 강연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16]. 생명과학 지식

의 전달방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표 1]. 

구분 내용

책 과학잡지, 전공도서, 일반과학 도서
전시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련 특별전시
강연 석학초청 특별강연, 노벨 강연
미디어 과학 방송 채널, 과학 다큐멘터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표 1. 생명과학 지식의 전달방법에 따른 분류 

위와 같은 방법은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의 

과학교육과는 구분되어 비형식 과학교육(Informal 

Science Learning)이라 할 수 있다[17]. 비형식 과학교

육의 분류에서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방문은 의도적인 

학습자원을 계획적으로 접한 경우에 해당한다[18]. 

생명과학 지식 콘텐츠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일

반인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전시인데 전시분야 또는 

전시내용에 관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3].

 

분류 내용

기초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자연 현상이나 원리 
자연사 우주 및 자연의 탄생과 그 진화 과정
첨단과학 미래 사회와 발전된 과학기술
산업기술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과학 기술 내용
과학문화 과학사나 전통과학

표 3. 과학 전시내용 분류 틀[19]

현재의 과학 전시 내용의 분류는 과학기술 자료의 분

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자료의 분류와 과

학 전시내용 분류 틀을 살펴보면 기초과학, 산업기술, 

자연사 등의 분류체계가 같고, 응용과학과 첨단과학, 과

학기술사와 과학문화 등의 분류는 정확한 이름은 다르

나 내용은 유사하다. 생태학, 환경과학, 진화생물학, 보

전생물학 등의 생명과학 분야는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기초과학이나 자연사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류

는 범위가 넓고 보편적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지식 콘텐츠를 분류했을 경우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의 과학기술 분류 체계에 거시 

생명과학 지식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구분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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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 전시 명 취지 및 목적

감귤박물관
제7회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입상작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 교육

갯벌
미술관

한국의 화풍 
나비되어 날다

꽃을 주제로 전국 작가 40명이 참여
하여 나비축제 기간에 전시

거제어촌민속 
전시관

세계의 희귀패류 
특별전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전시

극피동물특별전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전시
검단선사박물관 수중생태 사진전 수중생태 전시
경희 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현재를 위한 과거!
미래를 위한 역사!

자연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
별전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기후변화와 
자연생태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된 생물 체 화
석을 통해 자연생태 및 지구환경보전

고성공룡박물관

공룡은 내 친구 고성지역 공룡발자국화석의 우수성
과 다양성 홍보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고성공룡박물관전
과학위주 유물과 다른 미술 작품전시
를 통한 시각적 감상 유도

남해안 일대 
공룡발자국 
자료전

공룡발자국 화석의 학술적 가치, 중
요성 홍보

국립경주박물관 탐매-그림으로 
피어난 매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매화 관
련 작품 전시

국립과천과학관 레오나르도 다 
빈치 전

과학과 미술, 발명과 미술사이의 상
호 관련성을 조명함으로써 과학적 창

표 5. 2009년 생명과학 관련 전시 

조력을 체험하고 이해
국립등대
박물관 

태안바다, 그 
절망과 희망의 

현장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

국립서울과학관 기후변화 체험전
대기, 빙하, 해양, 땅에서 나타나는 변
화를 통해 오늘날의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 체험

국립수목산림
박물관

산림문화작품 
전시회 광릉숲 
생태사진전

산림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 고취

세밀화로 본 
조림수종과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전

산림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 고취

'09 숲속으로
초대전 곤충 및 
양서 • 파충류전

산림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 고취

분재 전시회 산림과 광릉숲 보존의 중요성 고취
국립중앙과학관 선인장기획전 식물분야 기획전
국민 대학교 

박물관
봄을 부르는 향기

『梅 』매화
봄을 여는 꽃인 매화를 주제로 유물
전시, 특강, 공연

나비
공원 프시케 

월드
 

우리나라 나비 
219종 전시 한국나비의 종류 와 생태 전시

한박관 100주년 
제주도박물관 
축제 한마당

세계의 지역별 나비 종류 전시

성읍민속마을 
물관 나들이 나무로 나비의 형태 모습 만들기

한, 아세안 
정상회의   기념 
녹색성장 전시관

살아있는 동물과 나비유충과 친숙해
지기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

나비모형과 살아있는 동물과 친숙해
지기

대구대학교
중앙 박물관

세밀화로 만나는 
이 땅의 희귀식물

희귀식물 세밀화를 통해 사라져 가는 
우리 식물의 중요성 및 환경의 소중
함 재인식

대산
미술관

남환경 미술협회 
밀양, 창원교류전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신진작가 발굴, 
창작의욕을 고취 목적

땅끝 해양
자연사박물관 해양왕국 탐험전 해양생물의 신비함 관찰

사비나 미술관

예술가와 
과학자의 

미래실험실 2050 
Future Scope 

예술가와 과학자의 공통된 관심사인 
“미래”를 주제로 작업 전시

협력이 이끄는 
창조의 힘

Double ACT

2명의 큐레이터가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   “collaboration 기획자와 
collaboration 작가”가 결합되는 
만남을 통해 작업 전시

차갑고, 둥글고 
고요한 세계 

Green   Utopia 

예술가들의 생태학적 사고와 환경에 
대한 낙관적 해석이 담겨 있는 작품
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가져야할 태도를 견지, 미래 그린시
티의 밑그림을 그려보기

상원 미술관 NATURE + a 전
지구의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자
연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기 위해  기
획된 전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지구의 정복자 
딱정벌레

지구 생물종의 30%를 차지하는 딱
정벌레의 다양성과 인간과의 관계

필요하다.  

2009년 생명과학 관련 특별전시를 진행한 기관을 살

펴보면 국립이 총 50개 중 6곳, 공립은 총 166개 중 11

곳, 사립은 총 443개 중 23곳, 대학 총 111개 중 5곳이 

진행되어 비율은 국립이 가장 높아 12%가 생명과학 관

련 특별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구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전체

개수 6 11 23 5 45
비율(%) 12 6.6 5.2 4.5 6.7

표 4. 2009년 생명과학 관련 특별전 진행 기관 구분

2009년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에서 시행한 생명과

학 관련 전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2009년까

지 보고된 박물관, 미술관의 수가 최소 571개[20]인데 

비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생명과학관련 전시를 1회 이

상 진행한 기관은 과학관 3곳을 포함하여 45개에 불과

하며 75회의 특별전 또는 기획전만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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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룡탐사 
사진전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사’ 기간 동
안 촬영된 사진 전시회

곤충 생태 사진전 곤충 생태를 담은 사진 전시회

6번째 대멸종 지난 500만년동안 인간에 의해 사라
진 동물 소개

서호 미술관 홍주혜 초대전 자연을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를 초대
해 5월의 자연 가슴에 담기

속초시립박물관
곤충전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곤충과 자연에 대한 관심, 생명존중
과 자연사랑의 마음 교육

시안
미술관

The gleam of 
lanterns

자연의 순환 질서를 상징하는 조형언
어로 생명과 명상의 공간을 창조하는 
조각가 박충흠의 특별전

연세
대학교 박물관

연세 자연 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연희전문학교와 

수물과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과학에 기여
한 바를 되짚어 보는 전시

우석현 자연사 
박물관 또 다른 창조 생체모방을 주제로 생명 다양성 보존

의 중요성 교육
원불교 역사 

박물관 연꽃에서의 향연 연꽃그림 전시

원주허프팜식물
박물관

동물관련 
재미있는 
야생화전

재미있는 이름의 야생화를 전시

63 스카이 아트 
미술관 꽃밭에서 꽃과 관련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

시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특별전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경각심 고

취
일준 부채 
박물관 자연과 숲 자연보호․자연사랑 고취

자연생태박물관
살아있는 
곤충전시회 딱정벌레 전시, 홍보

민물고기
전시회

아름다운 고유종 민물고기의 진면목 
전시

제주돌 박물관 용암동굴 그 
생성과 변화

용암동굴의 생성, 변화 과정을 통해 
화산섬 제주도의 가치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 바다 비경 
사진전 제주바다 속 비경사진 소개

제주허브
차일만전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그린 담백한 수채화전

숲그림전 8명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의 우리 꽃 세밀화전

제주현대미술관 박병춘 초대전 
스치는 풍경

제주자연풍경을 소재로 한 한국화전
시

주필거미박물관
전국거미 

사진콘테스트 
구양수석전시회

거미에 대한 애호가의 저변확대, 새
로운 종 발굴과 수석전시를 통한 정
서 함양

창조 자연사 
박물관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서계희귀해양패류
전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관심증대 소외
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탕골미술관
나무처럼 돌처럼 

흙처럼 전
나무, 돌, 흙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전

자연을 닮다 전 양평지역 특성을 살린 전시
테디베어 북극곰 살리기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곰의 위기를 

박물관 알리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미술관

화산섬 바람 
무늬전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화산지질 전시

김정출의 오름 
나의 꿈을 찾아서 

초대전
한지를 이용하여 제주의 오름을 그린 
작품전

한라 수목원

동행 환경교육을 위한 사진전

오름생태 사진전 14회 환경의 날 기념 “오름생태” 
사진전

제주의 사계 환경교육을 위한 “제주의 사계” 사
진전

'09
제주풍경사진교실 

사진전
'09년도 제주풍경사진 교실 사 진전

제주야생화 9인전 제주야생화 9인전

한림
공원 

매화 전시회 매화꽃의 아름다움을 전시

봄꽃축제 형형색색의 튤립과 왕벚꽃, 유채꽃 
등 화려한 봄 꽃 전시

산야초전시회 제주의 다양한 산야초 전시
철쭉전시회 화려하고 다양한 철쭉 전시
수국전시회 수수하고 탐스러운 수국 전시

수생식물전시회 다양한 수생식물 소개
호박전시회 국내.외 다양한 호박 소개
국화전시회 다양한 품종과 형태의 국화전시

헬로우 뮤지엄 루씨와 
오렌지미술관

가족과 동물 사랑을 전하는 스토리텔
링 전시

화석  박물관 돌과문화 자연, 사람, 예술을 주제로 돌과 관련
된 작품 전시

2009년 진행되었던 생명과학 관련 전시는 매화, 연꽃, 

희귀식물 등 식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가 18회, 공룡, 곤

충, 민물고기 등 동물 종을 대상으로 한 전시가 12회로 

생물종을 대상으로 사진, 그림, 표본 등을 이용하여 단

순히 진행된 전시가 총 30회로 가장 많았다. 환경, 자연, 

숲을 대상으로 한 전시는 16회, 해양, 화산, 동굴 등 특

정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전시가 10회 진행되었다. 미

술관에서 진행된 과학과 예술의 융합적인 전시가 10회 

진행되었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멸종, 생물다양성 등 

특별한 주제로 진행 된 전시도 8회 있었다. 지금까지 진

행되어온 생명과학 관련 전시는 단순히 자연에서 가져

온 모티브를 사용한 전시이거나 또는 과학에서 일반적

인 현상만을 콘텐츠로 사용한 일차적인 전시가 대부분

이다. 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들은 융합적인 생명과학 

예술작품이기 보다 단지 과학을 주제로 한 예술가의 입

장에서 본 과학에 관한 전시에 그쳤다. 각 기관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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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전시의 대상도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과 어린

이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표 6]. 

대상 전체 어린이 청소년 가족 전체

개수 42 1 1 1 45

표 6. 2009년 생명과학 관련 특별전 대상 구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전시의 문제점은 첫째, 전시가 

기획되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박물관이나 대학의 박

물관, 자연사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생명과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전시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큰 박물

관의 경우에도 모든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감수가 필수이다. 전시가 

기획되는 단계에서 예산이나 시간문제 또는 적당한 전

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실정이다. 

전시를 구현하는 업체에도 생명과학 전문가가 없기 때

문에 단순한 자문정도를 얻어 구현하고 있어 실제 잘 

기획된 전시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특정 대상이 있는 전시가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전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시 목적

의 정확한 전달이 어렵다. 이는 과학 언어의 난해함이 

일반인들에게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는 결과를 근거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

상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전시

가 이루어져야한다[21]. 마지막으로 지식의 가공과정이 

없이 일차적인 지식이나 사실의 나열로 이루어진 전시

는 다양한 전달방법이 발달하고 있는 요즘 대중의 관심

을 받을 수 없다. 생명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니라 정보

를 콘텐츠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콘텐츠화 하는 지식 가

공 과정이 필요하다. 

2. 생명과학 분야의 콘텐츠와 지식의 가공
콘텐츠(content)는 일반적으로 출판물, 공연, 전시, 인

터넷 등의 매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한다

[22][23]. 다소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특정한 맥락의 최

종 사용자나 청중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또

는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24]. 본 정의에서와 같이 정

보, 그 정보가 속한 특정한 맥락, 그리고 사용자가 궁극

적으로 수용하는 가치가 콘텐츠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

소이다.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이 정보로서 콘텐츠의 구

성요소가 될 때 몇 가지 유형을 띄게 되는데 그 종류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구  분 내  용

구성적 
지식

신체나 기관을 구성하는 요소나 구조에 대한 설명과 같이 현
상의 환원주의적 접근을 통해 얻는 구조에 대한 지식

관계적 
지식

포식/피식, 경쟁/공생, 조상/후예 등 둘 이상의 생물학적 단
위 간 각종 상호작용/근연관계/연결고리에 관한 지식

체계적 
지식

기관/군집/개체군/생태계/지구환경과 같이 각 성분 간의 관
계가 모여 이루는 전체적인 틀 또는 시스템에 관한 지식

역사적 
지식

진화의 과정이나 역사적 사건을 거쳐 생겨난 필연적 또는 우
연적 생물학적 특징에 관한 통시적인 지식

형태적 
지식

구성적 지식과는 별도로 종류의 구분이나, 기능의 설명, 감각
적인 감흥을 유발하는 자연적 형태에 관한 지식

기전적 
지식

생물학적 인지, 반응, 조절, 제어 등의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메커니즘의 특성과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

범위적 
지식

생명현상이 크기, 속도, 강도, 수량 등의 능력적인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는 사례에 관한 지식

법칙적 
지식

다양한 생명현상의 일관된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는 법
칙이나 가설 그리고 이에 증거가 되는 사례에 관한 지식

공간적 
지식

특정 환경 또는 지리적 조건의 동식물상이나 생태계와 같이 
공간적 특이성 또는 독립성을 가진 생명현상에 관한 지식

분류군 
지식

분류군 각각의 생존/번식/생활 방식에 관한 자료로 범위적 
특이성이 없더라도 자체로서 기록적 가치를 지니는 지식

상황적 
지식

자연이 현재 처해 있는 각종 위협적/안정적/특이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지식

인간과의 
비교

사회적 특성이나 유전적 관계가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와 같
이 인간을 중심으로 비교학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자연에 
관한 지식

인간과의 
관계

인간이 활용하는 자원이거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
는 경우, 또는 인간과 공간적으로 가까워 상호작용하는 자연
에 관한 지식

표 7. 콘텐츠의 구성성분으로서 거시 생명과학 지식의 유형
별 분류

[표 7]에 제시된 생명과학 지식의 유형별 분류는 분

류학, 행동학, 생태학 등 거시 생물학에 해당된다. 위 지

식의 유형별 분류는 지식 자체의 속성에 따른 근본적인 

분류가 아니라 콘텐츠의 관점에서 사용자가 수용 및 소

비하는 방식에 의거한 것이다. 즉, 객관적 정보가 사용

자를 염두에 둔 콘텐츠의 구성성분이 됨으로써 인식론

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콘텐츠라는 용어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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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서 기능할 매체(media)의 존재를 함의한다. 

McLuhan [10]은 매체의 콘텐츠란 결국 또 다른 매체라

고 분석하였다. 이 관점을 적용하여 수용자가 접하는 

매체의 콘텐츠는 콘텐츠화(化)된 과학지식이고, 콘텐츠

는 구성성분의 형태를 취하기 이전의 과학정보라 할 수 

있다.

과학 정보의 유형화는 콘텐츠화(化)의 핵심 과정 중 

하나인 가공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가공(processing)이

란 지식의 논리체계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방향

성 없는 정보를, 과학 명제들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대중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추출·단순·

명확화 하는 다듬질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과

학 내에서 일어나는 지식 생산과정인 현상의 분석, 가

설설정과 검증, 증거의 세밀한 검토, 일반화 혹은 단순

화의 보류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식의 생산은 지식의 가공과 구분되는 것이다. 

지식이 가공을 거치면서 과학적 진실성과 멀어지지 않

도록 해야 함은 자명하나,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과

학적 방법론과 논리적 틀을 전부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과학정보 가공의 단

계는 [그림 1]과 같다.

선택 (selection): 과학적 및 사회적 기준에 의거한 주제, 핵심 내용 
또는 메시지의 선정

범위설정 (demarcation): 다루려는 내용의 범위적 · 논리적· 
심층적 경계를 구분 및 설정

일반화 (generalization): 학계의 논쟁 수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일관된 결론의 도출

맥락부여 (contextualization): 예시 및 적용을 통해 지식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

제시 (presentation): 서술, 강조, 배치 등을 통해 호환 가능한 자료로 
재구성

그림 1. 과학 정보의 가공 과정

위에 기술된 가공과정은 과학자가 내용의 자문과 검

증에 머무르던 기존의 소극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내용

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편

집의 역할을 부여한다. 첫째, 선택 단계는 콘텐츠의 핵

심이 될 어떤 자연 현상이나 원리를 고르는 행위로서 

하나의 논리를 갖춘 메시지가 되도록 관련된 정보를 선

정 및 조합하는 과정이다. 논리의 완결성을 위해서 여

러 분야에 걸쳐서 거리감이 있는 정보를 지목하는 일종

의 기획력이 요구된다. 둘째, 범위설정 단계는 정보의 

질적, 기능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적 제어를 하

는 과정이다. 정보는 그것이 속한 분야의 다른 무수한 

정보와 횡적·종적 논리의 관계 속에 있으므로 콘텐츠의 

성격과 목적에 합당한 참조영역을 경계 짓는 것이다. 

셋째, 일반화 단계는 학계의 합의 및 수용 정도가 다른 

다양한 과학 정보에 대해 선택적인 단순화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그릇된 일반화는 자칫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 일정 수준의 일반

화가 되지 않은 ‘부정형’의 과학지식은 전달력을 획득하

기 어렵다. 논쟁의 수위가 높은 주제는 논쟁의 구조 자

체에 대한 일반화가 요구된다. 넷째, 맥락부여 단계는 

구성요소 수준의 추상적 언어로 표현되는 지식에 감각

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선택 단계와는 다른 더욱 구체적인 선정 작업이 

필요하며 이 시점부터는 콘텐츠의 수용자 관점에 비중

을 강화하게 된다. 다섯째, 제시 단계는 과학 정보의 최

종적인 표현 단계로서 스토리텔링이나 강약조절, 시각

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단순 텍스트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강조가 있을 경우 이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8]. 이상의 가공 과정은 그동안 교정 

정도의 사후관리로 인식되어온 것과 달리 가장 기초적

인 단계부터 구현까지 콘텐츠의 관점과 과학적 전문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융합적 통역의 관점에서의 콘텐츠 전달
가공의 과정을 거쳐 콘텐츠가 된 과학 정보 및 지식

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대중에게 전달된다. 

첫째, 전시, 출판,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등의 매체 특이

적 콘텐츠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그것을 수

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콘텐츠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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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둘째, 인터페이스에 의해 콘텐츠를 접하면서 감

상, 관찰, 감성체험, 문제풀이, 상호작용 등의 활동이 발

생한다. 셋째, 이 활동이 과학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형

성하여 넷째, 콘텐츠가 출발점으로 삼았던 과학 정보 

및 지식이 내재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섯째, 경험을 

통해 지식 영역의 콘텐츠가 개인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지면 그에 대한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정보가 궁극적으

로 담고 있는 메시지나 주제가 최종적으로 수용된다. 

앞서 이해와 소통의 간극을 초래할 만큼 상이한 과학

과 대중의 언어를 과학지식의 가공으로 극복하는 일련

의 과정으로 통역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통역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과학 대중화 작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

는 분야 간 융합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위에 

기술한 과학 지식의 콘텐츠화 과정이 과학적 사고역량

과 더불어 예술적 감수성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주제의 

착상, 내용의 함축, 감각적 표현 등의 예술 영역의 특성

이 바로 정보 가공과정 전반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은 과학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개념의 인식 및 시각화

에서 공생적 관계를 가져왔다[25]. 특히 예술이 독자성

을 고집하는 대신 과학의 인식에 내용 및 기능적으로 

기여할 때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26]. 괴테는 감각적 상상력이 과학의식의 기관

으로서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 통상의 분석적 수준의 과

학에서 창조 또는 상상 단계의 과학으로 발전하는 현상

학적 방법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27]. 이렇듯 콘텐츠

로 표현되는 대중을 위한 과학은 크게 과학과 예술이라

는 두 영역에 걸쳐 다언어 능력(bilingual ability)과 시

점(binocular vision), 양 분야 전문가의 협력(bilateral 

cooperation), 영감의양방향 제공(bidirectional inspiration)

에 의해 구체화된다. 즉 통역은 과학을 예술과의 융합

을 통해 콘텐츠화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이론적 및 실천

적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통역은 단순히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며 한 언

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언어로 최대한 가깝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전달할 내용을 선정, 

편집, 가공하는 것에서부터 대상과 수용자의 상호작용

까지 고려하여 생명과학 지식의 궁극적인 이해 및 공감

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통역의 목적이다. 이런 이유

로 대중에게 생명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서는 정보의 가공 과정에서 통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즉 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의 자연사박

물관은 350여명의 과학자가 연구하며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광물학, 고생물학 등의 부서가 체계적으로 조직

되어 있고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역시 보전생물학 

연구소, 환경 연구소, 열대연구소 등의 조직에서 과학자

의 연구 및 전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8][29]. 세계적인 박물관들은 이미 과학자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분류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까지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융합적 통역의 관점에서의 콘텐츠 사례분석
생명과학 지식을 융합적 통역의 관점에서의 콘텐츠

로 성공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사례는 영국의 자연사박

물관의 다윈센터를 꼽을 수 있다. 2009년 자연사박물관 

한쪽에 자리를 잡은 다윈센터는 다윈이 약 170년 전 직

접 수집한 동·식물 표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

집된 약 7천만 점의 표본이 있으며 이 표본을 바탕으로 

350여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장소이다. 다윈센

터는 생명과학, 진화를 연구하는 곳이기도 하고 과학자

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전시되기도 하며 전시

현장이 바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즉 전시와 교육

을 위한 콘텐츠의 선택, 범위설정, 일반화, 맥락부여, 제

시까지 과학 정보의 가공 과정 전체를 전문가인 과학자

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이 보장되며 체계적인 전시가 가

능하다. 실제 센터 곳곳에서 곤충, 식물 등을 연구하는 

Jan, Blanca, Mark, Max라는 과학자들이 영상이나 사

진 등으로 등장하여 전시 안내와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전시물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콘텐츠의 

구성성분으로서 거시 생명과학 지식의 유형별로 분류

하기는 어렵지만 기관, 군집, 개체군 등의 분류(The 

large glass specimen case, 체계적 지식), 진화의 과정

이나 역사적 사건을 거쳐 생겨난 생물학적 특징(Our 

historical heart, 역사적 지식)을 보여주는 전시뿐만 아

니라 많은 표본을 실제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

(What's in a name, 분류군 지식)가 진행되고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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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센터는 그 건물부터 Cocoon(고치)의 모습으로 되

어 있으며 건물 자체의 특징인 커다란 벽면을 이용하여 

과감한 예술적인 디스플레이를 시도함과 동시에 

Touch-screen display, Eye-catching wall display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관람객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다. 이 센터는 그 자체로 

융합적 통역의 관점에서 과학의 언어를 대중에게 효과

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과학자가 콘텐츠를 

선정, 가공했으며 이를 예술과 융합하여 전달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Ⅲ. 결 론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와 같은 과학 대중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과학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한다. 특히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콘텐츠화 하는 

가공의 과정이 핵심적이다. 과학적 판단에 근거하되 콘

텐츠의 관점에서 과학 정보를 선정, 추출, 구체화, 표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설득력 

있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구현하

는 방법의 하나로서 과학을 예술 또는 디자인의 접근법

과 융합하는 통역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상기 과정에 

따라 과학적 논리와 내용적 중요성을 감쇠하지 않은 채 

과학을 대중에게 효과적이고 흥미 있게 제공 및 전달하

는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통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즉 과학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계적인 박

물관에서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 과학전시 전문인력으

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박물관들은 연구

인력이 부족 할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1]. 박물관, 과학관과 같은 생명

과학을 연구하고 콘텐츠화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

관에서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소, 대학과 박물관, 과학관 등의 협력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파악하

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시나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

츠화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야만 

효과적인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박물관, 

과학관과 연구기관이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분화된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콘텐츠 생산자와 유통, 소비에 이르는 사이클을 

가진 문화콘텐츠의 산업 구성 및 구조가 연구된[32] 것

과 같이 앞으로 생명과학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

을 주는 각 개체 요소를 확인하고 상호작용까지 생태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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